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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

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

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

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건강권·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

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미성년 연기자∣수면권∣건강권∣학습권∣노예계약∣노동시간∣

Abstract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critically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clauses of minor artists which is the core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enforced from July 29, 2014.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aw accepted the social issues such as 

the prevention of procuring minor prostitution, slave contracts(unfair long-term contracts), and 

third party’s profit-extortion. However, the law missing or not specifically stated about 

age-based differential enforcement of work hours, dangerous acting scenes shouldn’t be forced 

to minors, right to sleep, health, and study, as well as the penalty regulations in violation of each 

clause. Consequently, the Act’s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fully meet above 

insufficiencies referring to foreign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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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1919년 10월27일 서울 단성사에서 상영된 영화 ‘의리

적 구투(義理的 仇鬪)’가 우리나라 영화의 효시인 최초

의 연쇄극이며, 1956년 5월 상업방송인 HLKZ-TV가 

개국작으로 제작·방송한 ‘사형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TV 드라마인 점을 고려하면 ‘아역(兒役)’을 포함한 청

소년 연기자의 출연은 영화의 경우 1920년대, 드라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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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극에서 아역은 가족의 일원인 어린이나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잠시 보여주는 정도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으나, 

미디어의 보급 확산과 발달로 극이 활성화 하면서 로틴

에서 하이틴에 이르는 청소년 팬 층이 두터워져 청소년 

배우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보호대상인 청소년 연기자들의 노동조건을 

별도로 규정한 법규가 없어 성인배우들과 마찬가지로 

불규칙한 제작 스케줄에 따라 연장 노동은 물론 신체적 

성장을 저해하는 밤샘 제작과 새벽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중 촬영 장면, 무협(武俠)과 싸움 장면, 격한 

놀이 장면 등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방송심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배우들이 겪는 폭력, 성추행, 선

정적 표현 경험, 인격권과 안전 무시 사례가 발표되고

[1]방송사의 ‘아동·청소년 출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야 한다[2]는 연구가 이어졌다. 영화 ‘도가니’의 제작 과

정에서는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 아역들에게 끔찍

한 성폭력 피해 연기를 재연토록 하여 언론의 문제 제

기와 함께 국회에서도 대책이 논의되었다[3]. 

뿐만 아니라 그간 미성년 배우들에 대한 과다 노출과 

성적 표현 강요, 수면권 및 휴식권과 인격권, 학습권 침

해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문화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삼고 있는 한류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 상황

이다. 급기야 2003년 7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린이 및 

청소년 방송출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을 제기[4]하고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늘면서 관련 내용을 입법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

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014년 1월28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29일에 시행되었다. 이전까지는 

예술계 노동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을 일

괄적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이마저도 제작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였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시행은 우리

나라 대중문화예술의 체계화란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

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드러난 

문제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술적 차원에서 내용을 정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계속 이슈로 부각되었던 

청소년 배우의 인권, 건강권, 학습권을 비롯한 권리보호

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이 법률에 반영된 청소년 예술

인 보호 조항이 적절한지, 미비점은 없는지 입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비판적 관점에서 무엇이 수정, 보

완되어야 할지 추후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술적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방송 심의제

도에 집중되어 방송 외의 공연 분야를 포괄하지 못한데

다 제도화 이전의 논의 단계에 그쳤다면, 이 연구는 청

소년 예술인의 보호 규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

선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독창성을 갖는다.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논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청소년보호법」 등

에 의하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

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관련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

지고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와 해당 부문의 용역과 관련

된 계약을 맺은 만 19세 미만인 자”이다. 이 같은 청소

년 예술인의 노동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 노

동의 정의, 즉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주

고 이들을 고용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의 노

동은 청소년기가 매체를 비롯한 사회적 자극을 예민하

게 수용하며 발달 및 성장한다[5]는 점 때문에 신중하

게 관리되어야 한다. 

배우는 경륜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무대에 오르면 

부담감 등으로 인해 평소 갖고 있던 안정된 심리, 인지, 

신체 상태와는 전혀 다른 수준과 상황의 긴장감과 같은 

변화를 느끼는데[6], 청소년 배우의 경우 신체·정신적

으로 미성숙한 시기에 있는 데다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정도가 더욱 크다.

청소년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보호는 근본적으로 헌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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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헌법에서부터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히 배려하

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성을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의 법적 정당성과 논리로 삼아 이들을 ‘육

성의 대상’이라기보다 ‘보호의 대상’에 중점을 두는 것

이다[7]. 헌법 제32조 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

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건은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

는 원리에 맞춰져 있다. 헌법 제32조에 “노동은 권리이

자 의무”라고 규정되었듯이 청소년 예술인들에게도 노

동은 회피의 대상이 아닌 권장의 대상인 것이다. 성인

의 지도아래 행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은 자신이 소속된 

가족과 사회에 문화적으로 통합되는 학습과 적응의 과

정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8]. 

그렇다면 국가별 근로연령의 하한선은 어떻게 될까? 

최소 근로연령은 근로의 성격, 해당 근로가 이뤄지는 

각 국의 아동 및 청소년 노동 기준에 따라 14세에서 18

세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고,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

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정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예술, 가요를 비

롯한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는 아역이나 아이돌 그룹 구

성원 등 현실적으로 15세 미만의 예술인들이 존재하여 

근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바, 이러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청소년 예술인 보호에 관한 쟁점
한류산업의 활성화로 청소년 배우들의 숫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성인배우들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고

강도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를 많

이 받는 ‘감정노동(emotion labour)’을 수행한다[9]. 하

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은 완비되지 못하여 

관련 연구들도 이들의 인권, 노동, 교육, 건강 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배우 등 청소

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노동에 관한 쟁점은 크게 인권호

보와 노동 제한, 수면·건강권 보장, 학습권 보장으로 나

눌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1년～2012년 청소년 보호관련 

방송심의 위반조항이 지상파방송 9건, 유료방송 6건 등 

총 15건으로 음악방송의 노출과 선정적인 춤, 드라마와 

재연 프로그램에서의 성폭행 등이 대다수였다고 분석

하였다[4]. 영화가 발달한 인도에서도 청소년 공연자와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초과·연장 노동

과 선정적 표현 등의 문제가 나타나 이들이 일할 때 이

를 방지할 부모와 고용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법규를 정

비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10]. 미국

에서는 공연과 성격이 유사한 접대 분야에서 일하는 10

대 156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비접대 분야의 

일자리보다 높았지만 저임금, 성년과의 차별대우, 감독

자와의 불편한 관계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11].

아동이 영화, TV 등에 출연하는 경우 아동의 인지적 

능력, 정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촬영 전 교육, 촬영시

간과 환경 관리, 법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5]하며, 촬

영 때문에 빠진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원활한 성장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12]. 그러나 어린이들도 외상 경험

을 잘 승화할 회복 탄력성과 발달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장면을 촬영하면 피해가 심각할 것이란 가

정은 지나친 것[13]이란 견해도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역 배우나 가수를 망라한 청소년 대

중문화 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내

의 첫 법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해외 주

요 선진국의 관련 법규(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를 비교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내용분

석 방법 등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

술인 보호조항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것처

럼 청소년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인 ⑴인권

호보와 노동 제한, ⑵수면·건강권 보장, ⑶학습권 보장

을 내용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절차와 체제

는 법률의 구성 체제인 ‘장’, ‘절’, ‘조,’ ‘항’ 단위별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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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는 축조심의로 분석하고 이

를 다시 해외 관련 법규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성과 보완점 유무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제1장 

총칙(제1～제5조),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

서- 제1절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제6～제18조), 제2

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제19～제25조), 제3

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제26～제32조), 

제4절 행정조치(제33～제35조), 제3장 보칙(제36～제38

조), 제4장 벌칙(제39～제4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

다. 특히 이 법률 제2절(제19～제25조)은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Ⅳ. 분석 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을 정밀 고찰한 결과, 첫째, 청소년 인권 보호와 노동 제

한의 관점에서는 국가, 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

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 원칙을 명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제19조). 아

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성 매수 금지 및 위해약물, 유해업소, 유해 광고

용역 금지 규정도 명문화하였다(제20조). 

벌칙 조항을 명시하여 업무관계를 통해 이익의 제공

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 금지 조항(19조 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

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 금지(19조 2항)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9조). 아

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금지(20조 1항)를 위

반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

다. 특히 기획사 사장이나 업무 관계자가 폭행·협박으

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 관련 법률과 같이 청

소년 예술인을 피해자로 보아 아예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1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 금지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알선 행위도 금지하였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

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표준계약서」의 연

기자용 제21조와 가수용 제18조에 ‘아동․청소년의 보

호’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

다. 「표준계약서」의 관련 조항에는 “연예기획사, 프

로덕션, 제작사 등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

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계약 체결 시 연령을 확

인하고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

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과

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노동시간의 경우 현행「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15

세 미만 청소년 예술인은 주당 35시간, 15세 이상 청소

년 예술인 주당 40시간 이내로 규정하였다. 제작관련 

근로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

다.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제23조에서는 15세 이상의 예술

인이 일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

도록 하였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수면·건강권 보장의 차원에서는 대중문화예술

사업자는 청소년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

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인격권, 수면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토록 하였다. 국외활동 중에도 학습권, 휴식권, 수

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였다(제21조). 제22조에 

15세를 기준으로 주당 35시간과 40시간으로 제한해 제

22조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및 새벽 노

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수면권을 보장하도록 하였

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를 차

단하고 성장과 안전을 위협하는 야간 및 새벽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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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분석    
단위 

내용

한
국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

• 권익 침해 금지, 건전한 인격체 성장 배려
• 청소년 성(性) 매수 금지 및 위해약물, 위해
  업소 등 광고용역 금지
• 과다 노출, 선정적 표현 행위 강요 금지 
• 15세미만 주당 35시간, 15세 이상 주당 
 40시간 제한

표 1. 각국 청소년 예술인(연기자) 보호조항 비교 분석

수면·건
강권 보장

• 오후 10시~오전 6시 촬영 금지
•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면권 보장 조항 명시

학습권 
보장

• 학습권 보장 조항 계약 포함 명시(구체적
  내용은 없음) 

일
본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

• 부모 허락 하에 만 13세 미만의 작품 제작 
  관련 근로 허용
• 노동시간은 1주일 40시간 이내, 1일 7시간
  이내

수면·건
강권 보장

• 오후 9시~오전 6시 촬영 금지
• 1일 노동시간 6시간 넘으면 중간에 45분간
  휴식 보장

학습권 
보장

• 부모/친권자의 동의서, 학업에 지장이 없다
  는 학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지역 노동
  관청의 허락 필요 

미
국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

• 생후 15일 경과해야 예술공연 활동 가능
• 출연자, 보호자, 고용주 등 3자가 동시에 
  노동관련 부처의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 함
• 연령대별 노동시간을 상향, 차등 적용

수면·건
강권 보장

• 촬영장 부모 동행 의무화, 한명의 간호사 
  상주 의무화

학습권 
보장

• 촬영장 부모, 현장교사 한명 동행 의무화
• 결석할 경우 스튜디오 교원(studio
  teacher) 또는 교원(면허소지자) 제도 활용

영
국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

• 14세이상 작품 출연시 학교장의 동의 필요.
• 촬영이나 공연 21일 전까지 교육관청의 
  허가 필요

수면·건
강권 보장

• 하루 작업시간 최장 3시간 30분 초과 금지,
  휴식은 다음 작업시작 전까지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을 보장
• 5세 미만의 경우 휴식이 없는 공연은 최대
  30분 초과 금지

학습권 
보장

• 제작·촬영시 보호자(chaperone) 동반의무
• 출연 학생 일일 최저 3시간 개인교습(반 
  학생 수 6명 이내)

독
일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

• 3세 미만의 아동은 작품 출연 등 활동 불가
• 15세 미만이 작품 활동을 하려면 친권자의
  서면 동의,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의 
  소견서, 안전예방 조치 등을 담은 서류를 
  첨부해 주 노동청의 허가 필요
• 미디어 및 교육 전문가가 작품 대본 문제
  (위해) 여부 검토 

수면·건
강권 보장

• 공연 및 촬영시간은 3~6세는 하루 2시간, 
  6세 이상은 하루 6시간을 초과 금지

학습권 
보장

• 주노동청 근로 허가시 수업권 확보 확약서
  제출
• 부족한 학교 수업을 학교가 제공한 별도의
  교재나 가정교사를 통해 보충 학습 지도 

프
랑
스

인권 
보호와 
노동 
제한

• 3개월 미만 아동 작품 활동 불가, 라이브 공  
  연 무대는 9세 이상만 출연이 가능
•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활동시 부모의 동의
  서, 촬영 내용 등을 담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의 허가 필요  
• 하루 최장 노동시간은 생후 3개월~3세는 
  1시간, 3~6세는 2시간, 6~11세는 3시간,
  12~16세는 4시간으로 차등 적용

수면·건
강권 보장

• 가정과 연계한 건강관리 중시
• 미성년자의 노동 자정~오전 4시 전면 불허 

학습권 
보장

• 노동 허가시 학교장의 허가 필수
• 학습 진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관리

<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6)·박석철(2009)을 반영, 분석 >

금지시킨 것이다. 다만 일하는 날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

의를 받아 당일 자정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이 크다는 

점[15]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각각 처

벌 조항을 규정하지 않아 제작현장에서 법적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률 본래 영역을 벗어나 노동관계

법 등 다른 법률을 준용, 해석해야 하는 불편함과 모호

성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학습권 보장의 차원에서 분석하면 제21조에 학

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작자, 학교, 교육당국의 3자 또는 

학부모까지 추가된 4자가 모두 요건을 보장한 문서를 

제시토록 하였으나 이 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생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실천을 담보할 수 없

는 선언적 특성이 짙다고 비판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

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인격권, 수면권, 자유선택권 등 기

본적 인권과 함께 나열하여 규정하는데 그쳤다.

이 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청소년 예술인의 실질적 수

익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사나 대리인이 

이들의 임금 등 수입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25조는 청소년 예술인은 제작업자나 기획업

자에게 독자적으로 보수를 청구하고 제작업자나 기획

업자는 친권자나 대리인과 계약했다 하더라고 직접 해

당 청소년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문화

부로 하여금 계약이 청소년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

하면 시정권고를 하고 그 내용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

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경

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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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률은 구체성과 

체계성이 다소 부족하여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

적을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의

식의 성숙으로 미성년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호하기 

위한 관념이 일찌감치 형성되어 이게 걸맞은 세부 기준

을 마련하면서 예술인의 특성과 어려움을 반영하고 각

국의 제도에 맞는 인권, 건강, 학습권 등의 보호 장치가 

추가되어 오늘날의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16].

일본에서 노동은 만 13세가 넘어야 허용되나 연예활

동은 부모의 허락 하에 13세 미만도 가능하다. 「노동

기준법」(1947)에 따라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중예술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유해

하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 분야에서는 예외이다. 그러나 

일본은 연령별 1일 노동시간 상한선을 마련해 놓지 않

고 있다. 아동 등 청소년이 연예활동을 하려면 부모나 

친권자의 동의서,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학교의 증명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노동

기준감독소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된다[16]. 아울러 오

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예술인의 노동이 금지

되며 주간 노동시간은 40시간 이내, 1일 노동시간은 7

시간을 넘을 수 없다[17].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야간이나 심야 및 새벽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 

개시 시간이 오후 9시로 우리나라의 오후 10시보다 1시

간 이르다. 따라서 가요 시상식 같은 대형 이벤트를 오

후 9시 이후에 생방송으로 한다 해도 청소년은 일절 나

올 수 없다. 아역 배우의 경우 1일 노동시간이 6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에 45분간의 휴식을 줘

야 한다.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학교의 증명서가 발부

된다는 것은 학교에서 정상수업이 가능하거나 별도의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 대중문화예술 활동이 허용되는 최저 연

령과 수면권·건강권, 그리고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

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구체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예술산

업발전법」은 선언적 규정이 다소 많고 추상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령, 미국 연방법인「공정근로기준

법(Fair Labor Standards Act)」[18](1938)에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연기자의 노동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법에 세부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캘리포니아 주[19]와 텍

사스 주의 경우 생후 15일부터 18세까지를 미성년자

(minors)로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생후 15일이 지나야 

연기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

[16][20]. 뉴욕 주[21]에서도 18세 미만의 청소년 연기자

가 일을 하려면 당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

다. 우리나라는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 양분하여 

노동시간을 각각 주당 35시간미만과 40시간미만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은 연령이 높아지면 조금씩 노동시간

의 상한선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연령대별 노동시간을 

세분화하여 차등적으로 규정하였다. 노동시간 상한선

은 각각 생후 15일～6개월미만은 20분, 6개월～2세미만

은 2시간, 2세～6세미만은 3시간, 6세～9세미만은 4시

간, 9세～16세미만은 5시간이다.

미성년자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을 할 경우 출

연자, 보호자, 고용주 등 3자가 동시에 노동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도록 심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였다. 특히 인

격 보호를 위해 만 16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 외설 행위

나 부도덕한 내용의 예술활동 참가를 금지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줄타기, 체조, 승마, 곡예 등의 연

기는 전면 금지시켰다. 수면권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30분～오전 5시, 만 13세미만은 오후 10시～

오전 5시의 노동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수업이 

없으면 밤 12시30분까지 일을 하도록 허용하였다. 

학습권 보호 조항도 입체적이다. 학생이 작품에 출연

할 경우 위의 3자 외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한명의 현장교사와 한 명 이상

의 간호사가 촬영장에 동행해야 한다. 학생이 촬영으로 

결석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스튜디오 교원(studio 

teacher)’ 제도를, 뉴욕 주에서는 교원면허를 가진 교사

를 활용해 보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스튜디오 교

원은 주의 노동담당 장관이 공식적으로 자격을 부여한 

전담 교사로서 일반적인 학습지도 외에 아역 연기자들

의 건강, 안전, 도덕 문제도 함께 돌본다. 뉴욕 주에서는 

미성년 예술인이 2일 이상 일을 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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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면허증을 가진 교원이 지도를 해야 하는데, 이는 

「연기자 교육과 신탁에 관한 법」(2003)에 규정되어 

있다[22].

영국 역시 「어린이청소년법」(1963), 「교육법」

(1996), 「어린이노동보호법」(2000) 등에 청소년 예술

인 노동 규정을 담고 있다. 연령별 노동시간과 최소 휴

식시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

연이나 작품 제작을 할 때 제작자는 하루 최장 3시간 30

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휴식은 다음 작업시작 전까지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5세 미만의 경

우 휴식이 없는 공연은 최대 30분을 넘지 못한다.

1일 노동시간 상한선은 5세 미만은 2시간, 5～9세는 

3시간, 9세 이상은 4시간이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도 미국처럼 엄격하다. 14세 이상이 작품에 출연하려면 

학교장의 동의를 얻고 촬영·공연 21일 전까지 거주지 

교육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학습 계획과 방

안을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은 촬영 현장에서 돌봄이를 하는, 이

른바 ‘샤프롱(chaperone)’이란 보호자를 동행시켜야 한

다. 작품 출연을 하는 학생들은 하루 최저 3시간의 개인 

교습을 받아야 하며 심층 학습을 위해 개인교습을 받는 

반의 학생 수는 6명 미만이어야 한다[16][17].

독일의 경우도 청소년들의 대중문화예술 활동 요건

과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령 제

한이다. 이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고려하여 3세 

미만의 아동은 작품출연 등 활동이 불가한 것이 특징이

다. 연령별 공연 및 촬영시간은 3～6세는 하루 2시간, 6

세이상은 하루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5세 미만이 작

품 활동을 하려면 친권자의 서면 동의,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의사의 소견서, 안전예방 조치, 수업권 확보 확약

서 등을 덧붙여 해당 주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은「연소자 노동 보호법」(1976)에 명시되어 

있다.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정교사는 부족한 학교수업

을 보충 지도하고 미디어 및 교육 전문가는 작품 대본

을 인권·교육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입체

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청소년 예술인들이 일반 교육과 문화

예술 교육을 잘 조화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노동법전」과 「노동협

약」에 따라 16세 미만의 경우 사전에 제작 주체가 지

자체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연예활동을 할 수 있

다. 이때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학교장의 허

가서, 업무 명세서를 내야 한다[16]. 성장기 보호를 위

해 3개월 미만의 아동은 공연, 연기 등의 작품 활동이 

불가능하다. 라이브 공연 무대의 경우 9세를 넘어야 출

연이 가능하다. 수면권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는 미성년자의 노동을 전면 불허하였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 최대 노동시간은 생후 3개월～3세

는 1시간, 3～6세는 2시간, 6～11세는 3시간, 12～16세

는 4시간으로 제한하였다[17].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을 

할 때 학교장의 허락을 먼저 받도록 한 것은 학습권 보

장 장치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학생의 학

습 진도를 살피며 자율적으로 관리할 책무를 지니고 이

를 실천하고 있다.

Ⅴ. 맺는 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입법과 시행은 한류

의 중심국이자 한류 콘텐츠를 미래의 먹거리인 성장동

력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

우 상징적인 일로 평가된다. 처음으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인권과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회 교

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심사보고서[14]에 제시

된 것처럼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을 보장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성

상납과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수익의 편취 방지 등 그

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의 반영 면에서는 충실하

였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실천 규정보다 선언적 내용이 

많아 구체성, 체계성, 예술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청소년 인권 보호와 노동시간 제한의 차원에서

는 그간 병폐로 지적된 성상납 예방, 불공정 거래의 시

정권고 기능, 보호자나 대리인의 수익편취 금지 등의 

조항을 잘 담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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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노동제한 시간을 나이별로 두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는데 그쳐 성장주기를 고려한 노동시간의 단계

별 차등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동

물 올라타기, 곡예 연기 등 구체적으로 금지해야할 ‘위

험한 연기’ 사례를 명시하지 않은 허점을 드러냈다.

둘째, 수면·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는 외국 사례를 절

충하여 노동금지 시간을 특정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면권 보장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 각 권리를 보장하

였다. 아역 배우 출신들의 청소년기 발육과 성장이 원

활치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당한 조치이다. 그러

나 휴식기간 규정,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보호자 동행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꼭 지

키지 않아도 되는, 구속성이 없는 법률로 만들어 놓았

다. 청소년이 나오는 TV나 영화의 야간·새벽 촬영은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이들이 출연하는 연극, 뮤지컬, 

콘서트의 야간 공연은 보통 빨라야 오후 10시 이후에 

끝난다. 때문에 공연현장과 체계적인 연계나 협의 없이 

야간 노동금지 시간을 규정한 뒤, 현장의 반발을 우려

해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는 학습권 보장 관련 조

항을 계약 내용에 명시토록 했으나, 선언적으로 단 한 

줄의 언급에 그쳐 이 역시 공연계 및 교육 현장과의 연

계성과 적용성을 결여하였다. 입법이 시급해 교육현장

의 준비가 미진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의 적용성과 기대 효과를 고려하면 

학교장의 허가, 보충교육, 현장교사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관련 법률은 그간 이슈가 되어온 입법 취지

를 충실하게 반영했으나 전체와 각론, 각론과 각론의 

연계가 완전치 못한 데다 예술 및 학교 현장의 적용성

이 미약해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명시해 개정해야 향후 

법의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통과되어 청소년 예

술인의 보호조항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문화예술 현장

에서 법의 홍보와 계도에 충실하고 미비점 보완에 착수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법률 내용 가운

데 모호한 부분과 미비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입법 보완 과정에 반영하

여야 한다. 아울러 이 법률과 연계된 필요한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문화산업의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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